
This study investigated how helpful the use of generative AI such as ChatGPT is in conducting engaged learning 

at each university. In this stud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users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usability and ease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and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intention to continue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n the futu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ChatGPT technolog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given in the participating classes, 

we examined previous paper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nd the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IS), extrac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ChatGPT technology, and presented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Empirical research on the continuous use of generative AI in participatory learning using ChatGP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suitable for long-term and continuous us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whether it is sustainable by examining the intention of learners to continue using it. 

First, user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Second, 

if the user experienc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ChatGPT technology, and users gain 

experiences such as usefulness, interest, and effective response in the process of using the technology, the evaluation 

of the technology is positively formed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it is high. Third, the ease of use of the 

technology also showed that it was intended to be used continuously when an environment was provided in which 

users could easily and conveniently utilize generative AI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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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23.22.6.017

참여형 학습에서 생성형 AI 지속 사용 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ChatGPT 사례 중심으로

김경순*․김낙일**․김명수**․신용태***

An Empirical Study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Generative 

AI in Engaged Learning: Focusing on the ChatGPT Case

Kyungsoon Kim*․Nacil Kim**․Myoungsoo Kim**․Yongtae Shin***

Abstract

Submitted：September 11, 2023 1
st
 Revision：October 10, 2023  2

st
 Revision：December 5, 2023   3

st
 Revision：December 18, 2023 Accepted：December 18, 2023

*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교신저자

韓國IT서비스學會誌
第22卷 第6號
2023年  12月, pp.17-35



18 Kyungsoon Kim․Nacil Kim․Myoungsoo Kim․Yongtae Shin

1. 서  론

최근 돌풍처럼 등장한 ChatGPT로 인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인공

지능의 한 기술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결

과를 생성해 준다(양지훈, 윤상혁, 2023). 대규모 언

어 모델을 적용한 생성형 AI는 인간과 같이 질문에 

답변하는 능력을 갖추어 교육부터 디지털 헬스, 엔

터테인먼트,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선두 주자 중 하나는 OpenAI

의 ChatGPT이다. ChatGP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Bing)과 협력하여 대화 기능을 강

화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기

존의 검색 기능이었던 ‘검색’을 ‘대화’로 대체하고 있

다(한정훈, 2023).

이와 같이, ChatGPT는 글로벌한 이슈가 되고 있

으며,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 

분야 또한,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이 이루어지고 있다(전종희, 2023). 최근 각 대학에

서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참여형 학습에서 프로젝트 

진행 시 ChatGPT를 채택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Willison, 2020). 

참여형 학습이란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S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을 토대로 실

행되고 있으며 이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이다(박도현, 성신형, 2022). 기존에는 학습

자들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 모르는 내용을 포털 

사이트의 검색으로 진행하였던 것을 ChatGPT에 바

로 물어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구는 교육에 

있어서 상호작용적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게 할 것이

며, 기존 대학 교육에서 운영되기 어려웠던 개인화된 

튜터링이나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현실적으로 가

능하게 할 것이다(Bozkurt, 2023; Qadir, 2023).

이에 반해, 기존의 ChatGPT에 대한 연구는 

ChatGPT가 지닌 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

학의 다양한 교과목에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

능성들을 시사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 활용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일부 연구들에서 개별적인 

접근으로 강조하고 있는 수준이다. ChatGPT를 이

용하는 학습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

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ChatGPT의 문제점을 학습자가 알고 있으

면서 학습자가 ChatGPT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싶

어 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학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교육에 있어서 ChatGPT 활용에 대한 현

재의 연구를 고려할 때, 실천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적용을 통한 

경험적 접근과 처방전인 설계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Duha, 2023).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한 가지 학습 도구로

서 이를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고, 이 점은 ChatGPT가 지닌 특성과 활

용에 있어서 주요 요소, 제한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수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한형종, 2023).

본 연구 목적은 ChatGPT를 활용하여 참여형 학

습에서 과제 수행에 효율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이 

향상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

행하면서 ChatGPT를 이용하기가 쉽고 편리한지에 

대하여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 번째, 참여 수업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수용 모델(TAM)과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IS)을 기반으로 선행 논문들을 살펴보고, ChatGPT

를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학습자들이 지속 사용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속 사용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형 학습에서 

ChatGPT의 활용 여부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

문을 해소하였다. 참여형 학습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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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

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다양한 학습

자들의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을 경험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협업과 토론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도움이 된

다는 것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육 분야

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 연구 결과

를 제시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참여형 학습

참여형 학습은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

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S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을 토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이다(박도현, 성신형, 2022). 학습자의 경

험학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총칭하여 일컫는 명칭이다. 여기서 학습자는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수업 참여를 통해 배운 지식

을 강의실 밖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확인

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

때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일련

의 수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멘

토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차봉준, 2022).

이러한 수업 방식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교수 

중심의 강연 위주의 수업 방법에서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연결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과 문제 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까지 

다양한 형식의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다(박도현, 성

신형, 2022).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예습하

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문제 풀이, 사례학습 등 학

습자 중심의 활동을 하는 모델인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의 방식 중 하나이다. 기존 면대 면 수업

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맞

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

여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증대하며 시·공간적인 제

약에서 벗어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팬데믹 현상은 온라인 학습과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만들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 참여, 교수자의 수

업 운영, 학습자 관리 등의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홍효정, 2020).

문제 중심학습은 학습자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수

행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방법론은 학습자

들이 학습 활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응용 능력과 동기 부여를 강조

하게 된다(구정호, 양지연, 2017).

수업 진행 단계는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분석, 내

용분석, 자료수집, 학습자 분석, 환경분석 등이 실시

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한 문제 상황에 대한 문

제 해결 과정, 촉진 설계, 학습 자원 설계, 운영전략 

설계, 평가 설계가 진행된다(나지연, 정현미, 2012).

이러한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수자 중심

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강의하는 교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교수자와 학습

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

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점차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실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주의적 교육 

콘텐츠 학습을 독려하는 교수의 역할, 학생들의 책

임 의식 그리고 학습을 독려하는 평가 방법 등의 조

건이 갖춰져야 한다(이현정 외, 2018).

참여형 학습의 특징은 학습자의 능동적 수업 참여 

유도할 수 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활동 진행한다. 

또한, 수업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강의실 

밖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 중

심의 학습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자기 주

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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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진행할 경우, 문제를 줬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형 학습에서 학습 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은 생성

형 AI를 접목한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참여형 수업의 진행방향 

본 연구의 대상은 S 대학의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기초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어진 워크시트를 수행할 때 [그림 1]

과같이 진행 단계를 거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는 미리 수업을 학습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

를 실행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15주 

수업을 진행하였다. 제시되는 과제(워크시트) 4개, 

팀 프로젝트, 지필 평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워크

시트 형태는 개별 과제로 진행했으며, 팀 프로젝트

는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결과물은 발표 영

상과 실행 결과 소스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2.2 생성형 AI 및 관련 연구 

생성형 AI는 “명령어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스

스로 이해하고 원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로 주어진 입력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고 

출력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의미한다(한국콘텐

츠진흥원, 2023).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

하며,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

성하고 응답한다. 핵심 원리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통계를 파악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다(양지훈, 윤상혁, 2023). 

생성형 AI 시스템은 풍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가

지며, 인간의 창의력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 중의 하나인 ChatGPT는 

2022년 11월 OpenAI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 학습(Pretrained)’하여 사람이 쓴 것처

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김태훈, 2023).

ChatGPT 서비스는 미국으로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에 큰 파급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학 

교육에서도 ChatGPT를 활용한 교육의 적합성 및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hatGPT는 대화형 AI 서비스로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에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에게 질문

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질문에 대한 원활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수준으로 일반인

보다 매우 심도 있고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영어 교육에서 ChatGPT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영작문의 효율성, 심리적 자신

감, 신기술에 대한 경이로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최윤희, 2023).

국어과 교양 교육에 AI 기술을 수용하되 단순히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도구로

써 활용하는 방향성을 강조하였다(김태호, 2023).

독일어 초급 작문 교과목에 ChatGPT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생의 개발 작

문 텍스트는 ChatGPT를 통해 교정받도록 하는 방식

으로 작문을 완성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구영은, 홍

문표, 2023).

SW 코딩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규칙 기반 AI 챗봇

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

되는 AI 챗봇의 경우 그 답변의 수준이 낮고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최서원, 

남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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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발표 이후에는 코딩 분야에서도 관련

된 새로운 개념의 설명을 부탁할 수 있으며, 코딩 결과

도 얻을 수 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해 응답이 가능하므

로 개인화된 AI 교육 튜터를 제공받는 것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

서 ChatGPT를 사용한다면 기초 코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ChatGPT 활용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

만 주는 것은 아니다. ChatGPT의 사용은 학습된 

데이터의 특징과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민감

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국어교육

에서 활용 시 ChatGPT를 활용함으로 인해 나타나

는 저작권 침해 문제, 텍스트의 진실성 문제, 표절 

문제 및 과제에 대한 평가의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

향들을 제시하였다(오규설, 2023). 

더불어 AI 시스템에 대한 과잉 의존, 내용 오류, 

저작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윤희, 2023).

2.3 기술수용이론(TAM)

기술수용이론(TAM)은 신 IT기술 수용 의도에 

사용되는 이론으로, IT기술의 지속 사용 의도에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라는 두 변수를 통

해 정의할 수 있다(Davis, 1989). 인지된 유용성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정의하며, 인지된 용이성은 기술이 

이용에 편리함을 줄 수 있음을 정의한다(Davis, 

1989). 구체적으로 기술수용모형은 새롭게 등장한 

특정 혁신에 대해 조직원들이 가지는 믿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 태도, 이용 의사와 실제 이용 간

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수용 과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외부요인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박수아, 최세정, 2018).

기술수용모형은 다수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며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서비스의 수용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적용됐다. 사용자가 기술이 유용하고 사용하기 쉽다고 

인식할수록 그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가능성

이 커진다. 즉, ChatGPT 기술은 사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ChatGPT가 사용자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큰 효과성, 문제 해결, 

정보 획득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사용

자들이 ChatGPT와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ChatGPT 

기술의 지속 사용 의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기술의 

유용성과 사용의 편의성이 사용자들의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2.4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를 검증하

는 모형은 기술수용모형(Davis, 1989)과 정보시스

템 성공 모형(DeLone, 1992)을 이용한다. 초기 정

보 시스템 성공 요인으로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 

사용도, 사용자 만족, 개인적인 영향, 조직적인 영향 

등의 성공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 요인들은 IS 성공에 대한 시스템 측면만을 고

려하여 사람과의 상호작용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기

에 이 점을 수정 보완하여 서비스 품질을 연구에 추

가하였다(DeLone, 2016). 이 모형은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절차적 측면에서의 품

질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더 많은 조직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독립변수로 평

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품질 

관점에서 신뢰성을 살펴보았으며, 정보 품질 관점에

서는 유희성, 검색성, 서비스 품질에서는 상호작용

성, 개인적인 영향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개인 혁신

성을 설정하였다. 즉, ChatGPT 기술은 사용자 주

도적 접근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만족과 정보 품질,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측면을 통해 기술의 성공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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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학습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ChatGPT 기술의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TAM)과 정

보시스템 성공모형(IS)을 기반으로 하는 선행 논문

들을 살펴보고, ChatGPT 기술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

(IS) 모형을 참조하여 시스템 품질 관점에서 신뢰성, 

정보 품질 관점에서는 유희성과 검색성, 서비스 품질 

관점에서 상호작용성을 참조하여 생성형 AI 특성의 

독립변수를 정의하였다. 개인적인 영향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개인 혁신성을 학습자 특성의 독립변수를 

정의하였다(김민지, 이승준, 2023). 새로운 기술을 수

용과 관련하여 기술 수용 모델(TAM)을 기반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매개변수, 종속변수

로 생성형 AI 지속 사용 의도를 정의하였다.

3.2 가설 설정

3.2.1 신뢰도와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 관계

신뢰성은 기술 수용론에서 기술 및 시스템의 외부 

변수로 많이 사용되며 신뢰성을 “시스템 동작의 믿음” 

정도로 정의하고 정보시스템 품질의 외부 변수로 사

용하였다(Wixom and Todd, 2005).

정보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작동을 시험

하는 개발 단계에서 결정되는 항목으로 고려되었다

(Ahn and Ryu, 2007).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의도 연구에서 신뢰

성을 “고객의 정보 및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여 고객이 정보관리에 불안을 느끼

지 않도록 지원하는 특성”으로 정의하였다(김동호, 

이정훈, 2012).

모바일 서비스 수용 연구에서 신뢰성을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 기업과 서비스 정보에 대한 믿음”으

로 정의하였다(고준용, 2014).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소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며 

유용하다는 인식도 갖기 어렵게 된다(김원일, 윤현

식, 2021).

이처럼 신뢰성은 제공된 시스템을 사용자가 수행

해야 하는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합

리적인 기간 지속되며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목적에 맞는지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ChatGPT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 제공된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

는지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다.

H1: 신뢰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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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신뢰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상호작용성과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과의 관계

상호작용성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배경에 따라 변화되

고 있으며, 연구자가 어떤 상황에서 연구하느냐에 따라

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Johnson et al., 2006). 

기계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은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았

으며,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지각기관에 대

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Williams et al., 1988).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는 개

념으로 웹사이트, 모바일, SNS 등 다양한 연구에 활

용됐다고 정의하였다(차원상, 2021).

인터넷 상호작용성이 e-브랜드와 충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한 상호작용성을 통제성, 쌍방향 커

뮤니케이션, 반응성 요인 등으로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 통제 성과 반응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란, 2004).

이처럼 상호작용성은 사용자들이 정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의향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친다.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사용자들은 정보 시스

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성과 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ChatGPT와

의 대화를 얼마나 원활하고 유익하게 상호작용이 되

었는지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다.

H3: 상호작용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상호작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검색성과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

성과의 관계

검색성은 시스템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디지털 정보를 손쉽게 찾

을 수 있어야 한다(Xiao and Kim, 2018). 검색성은 

자연어 입력 검색 결과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았

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채수익, 2021).

따라서 ChatGPT는 정보나 답변을 찾는 데에 있

어서 검색성을 효율적인 도구로 이 기술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거나 특정 정보를 요청할 때, 쉽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검색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6: 검색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4 유희성과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

성과의 관계 

유희성은 어떤 것의 대상, 활동, 경험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지속해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어 끌리는 

행동 경향이다. 그 강도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것

이 특징이다(이기수, 이철영, 2006).

인스턴트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과 카카오스

토리를 통해 오락성과 재미성의 요소가 사용자가 느끼

기에 유용하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동 의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오선미 외, 2021).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에

도 적용된다. 특정한 기술의 결과물에 관계없이 기

술 그 자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김태하 외, 2020).

따라서 사용자는 ChatGPT를 통해 학습 능력, 피

드백, 호기심, 협력 작업이 유희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다 

H7: 유희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8: 유희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5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과의 관계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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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에 대한 구상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

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and Freeman 1999). 

학습자의 몰입과 학업 수행의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며 행동적, 인지적, 동기적 몰입을 모두 촉진한

다고 보고 있다. 

긍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학교 환경에 더 잘 몰입하며 더 많은 내용

을 습득한다는 것이다(고종남, 2023).

개인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전현선, 김미화, 2023). 

따라서 ChatGPT를 통해 사용자들은 정보를 얻

거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으며, 더욱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며,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

설로 설정하였다. 

H9: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6 개인 혁신성과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과의 관계

개인 혁신성은 다른 구성원보다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을 상대적으로 빨리 수용하는 개인적인 정도를 

뜻하며, 모든 개인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다(Hirschman, 1980). 개인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개인의 자발적 의

도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의 성향이 혁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 수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으

로 인지하고 남들보다 먼저 수용하려는 의도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의 지속 활용을 위한 영향 요인으로 

혁신성이 지속적인 활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애, 2010).

따라서 ChatGPT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대화와 정보 교환을 통해 개인 혁신성

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기를 수 있

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개인 혁신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개인 혁신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7 인지된 유용성과 지속 사용 의도와의 관계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들이 특정 기술을 사용함으

로써 과제 수행의 성과가 증가하리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Davis, 1989). “신속한 업무처리 및 업무성

과 개선, 성과향상, 업무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사용자

의 직무 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관적 

확률로 정의하였다(Davis, 1985). 또한, 인지된 유용성

은 외적 동기라 할 수 있는 목적의 성취나 보상의 

원인으로 인해 사용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챗봇을 통한 학습이 성적 향상이나 문제해결 능

력, 집중력 등을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민윤정 외, 2020). 

따라서 ChatGPT는 사용자들이 정보 획득, 문제 

해결, 창의성 발굴, 자기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유용

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H13: 인지된 유용성과 지속 사용 의도의 관계는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8 인지된 용이성과 지속 사용 의도와의 관계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

는 데 있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Davis, 1989). “어떤 특정 시스템을 사용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Davis, 1985).

인지된 용이성이 상대적 평가의 개념으로 정의되

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용이 더 쉽다고 느껴지는 정

보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Chau,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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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
변수

정의 및 측정 항목
연구
변수

정의 및 측정 항목

독
립
변
수

신뢰성

․서비스의 응답이 일관성이 있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였다.
․제공된 정보 지식의 출처가 명확하였다. 
․응답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었다.

유희성

․대화하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즐거웠다.
․대화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다.
․제공받은 답변이 흥미로웠다.
․서비스가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상호
작용성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였다.
․응답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흥미롭고 
유익하게 만들었다.

자기
효능감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이해력이 향상되었다.
․대화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검색성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검색 기능이 빨랐다.
․검색 기능이 다양한 소스와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제공하였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특화되어 있었다.

개인
혁신성

․기존 아이디어 발전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할 수 있었다.
․자신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목표에 맞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매
개
변
수

인지된 
유용성

․요청에 대해 나에게 유용하였다.
․특정 주제나 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응답이 문제 해결이나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인지된 
용이성

․사용방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사용방법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원하는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종
속
변
수

지속
사용
의도

․앞으로도 생성형AI(챗GPT)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생성형AI(챗GPT)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생성형AI(챗GPT)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따라서 신기술 활용을 사용하는 것이 노력 또는 

수고로움이 덜 들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를 의

미한다. ChatGPT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은 자연스

러운 대화와 쉬운 접근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아

이디어에 접근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사

용자들이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인지된 

용이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H14: 인지된 용이성과 지속 사용 의도의 관계는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9 지속 사용 의도

지속 사용 의도는 사용자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 

이용해 본 후에도 계속 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의도를 의미한다(Bhattacherjee, 2001). 또한, 기술

의 지속적 이용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해석되

고 수용되는 특징이 있다(Jasperson et al., 2005).

교육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 및 태도인 학습 지속 의도와 같은 학습자의 내

재적 동기는 학업 성취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음이 알려져 있다. 이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학습 의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

되기 힘들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 

초기인 SW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학습 관련 동기 향상과 관련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지속 의도가 중요

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송정범, 2018).

이는 참여형 학습에서 주어진 문제들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하는 경험에 

만족하며 지속 사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 품질

과 대화 경험을 향상하고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기술

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지하고, 그 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만족도를 느낄 때, 그들은 해당 기술

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학습자 참여형 수업에서 생성

형 AI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생성형 AI 

특성으로 신뢰성, 상호작용성, 검색성, 유희성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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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성으로 자기 효능감, 개인 혁신성을 제시하고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 변수로 하여 

생성형 AI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측정 항목으로는 생성형 AI 특성에 

대한 변수 4개와 학습자 특성 변수 2개의 독립변수로 

매개변수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 2개, 

종속 변수로는 지속 사용 의도로 <표 1>과 같이 구성

하였다. 측정 항목 항목은 7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 하였다.

4. 실증 분석 

4.1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형 학습 

중에서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기초 수업을 듣는 대

학생과 프로젝트를 진행 수업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설문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설문에 앞서 참여형 학습의 프로젝트 제작에 생성

형 AI(ChatGPT)를 이용하여 하도록 유도하였다. 

설문지 353부를 회수하여 유효 표본 데이터를 이용

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 데이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총 353명의 설문 응답자 중 성별은 남성 53%, 

여성 47%로 구성되었으며, 전공 분야는 IT 계열이 

64%, 비 IT 계열이 36% 구성되었으며, 사용 주기

를 보면 주 1～2회 71%, 3～4회 13%, 5～6회, 매일 

사용은 각각 8%로 분석되었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86 53%

여 167 47%

전공분야
IT계열 227 64%

비IT계열 126 36%

사용주기
(일주일단위)

1～2회 249 71%

3～4회 47 13%

5～6회 30 8%

매일 27 8%

<표 2> 표본 특성 

4.2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표본자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확

인하기 위해 KMO 검정을 하였다.

KMO와 Bartlett의 것을 이용한 검정 결과를 살

펴보면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KMO 값이 

0.896≥0.8)이고 p<0.05이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MO 및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96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957.927

자유도(df) 595

유의수준(p) 0.000

<표 3> KMO 및 Bartlett의 검정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은 사용된 각 변수들 간의 공통으로 내포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변수의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

며, 측정 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 검증 지표로 크론바흐알

파계수(Cron Bach Alpha coefficient)를 활용하여 신

뢰도를 검증한다(채수익, 2021).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론바흐알파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날 때 신뢰

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검증을 한 결과 모두 0.7 이상

의 값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 추출 방법은 베리 맥스 회전 

방식(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항목 CA

자기효능감 0.969

개인혁신성 0.966

유희성 0.966

검색성 0.958

상호작용성 0.951

지속사용의도 0.958

용이성 0.933

유용성 0.94

신뢰성 0.963

<표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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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형 적합도 및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는 연구 모형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설의 유의수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 모형의 가설검정 결과가 좋게 나와도 

모형 적합도가 낮으면 큰 의미가 없다(우종필, 2016). 

측정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합 지수 중에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푯값은 

각각 χ²(CMIN) p = 1193.086, χ²/df = 2.277, RMSEA 

= 0.057, RMR = 0.025로 모든 지푯값들이 임계치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GFI, PGFI의 지푯값은 GFI=0.843, AGFI = 0.811, 

PGFI = 0.701로 임계치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증분 적합 지수를 나타내는 값도 NFI = 0.932, 

TLI = 0.955, CFI = 0.96으로 임계치 권고기준 이상

의 결과가 나타났다. 간명 적합 지수를 나타내는 값

도 PNFI = 0.821, PCFI = 0.846으로 임계치 권고기

준을 충족하여 본 논문의 측정 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적 조사

에 근거하여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사

전에 가정 및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 구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허준, 2013). 또한, 

연구자가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수립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

다(신건권, 2016). 왜냐하면 다른 분석 기법과 달리 

모형에 내재한 측정 변수들의 오차를 알 수 있으며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

이다(신건권, 2016). 본 논문에도 확인적 요인 분석

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표 5>의 

결과를 보면 모든 측정 항목의 표준화 계수는 0.8 

이상이고, AVE 0.7 이상, CR은 0.9 이상으로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4 판별 타당성 분석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변수 간에는 그 측정치

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분명한 차이는 특정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

관계수를 기준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판별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송지준, 2012). 

　 표준화계수 측정오차 CR AVE CA

신뢰성

0.965 0.123

0.931 0.818 0.9630.934 0.265

0.947 0.211

상호
작용성

0.926 0.100

0.962 0.864 0.951
0.891 0.157

0.920 0.122

0.905 0.144

검색성

0.949 0.089

0.958 0.851 0.958
0.910 0.180

0.910 0.189

0.925 0.138

유희성

0.948 0.128

0.955 0.840 0.966
0.925 0.215

0.943 0.145

0.930 0.178

자기
효능감

0.938 0.168

0.955 0.842 0.969
0.945 0.153

0.955 0.135

0.929 0.210

개인
혁신성

0.961 0.088

0.962 0.862 0.966
0.947 0.119

0.917 0.185

0.923 0.170

인지된
유용성

0.943 0.051

0.970 0.889 0.940
0.893 0.103

0.850 0.140

0.890 0.106

인지된
용이성

0.944 0.049

0.966 0.878 0.933
0.856 0.127

0.879 0.106

0.860 0.153

지속사용
의도

0.957 0.048

0.974 0.904 0.958
0.909 0.107

0.951 0.063

0.872 0.143

<표 5>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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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 int sea joy eff inn use ease con

Rel 0.818 　 　 　 　 　 　 　 　

int 0.157 0.864 　 　 　 　 　 　 　

sea 0.05 0.184 0.851 　 　 　 　 　 　

joy 0.092 0.109 0.169 0.840 　 　 　 　 　

eff 0.139 0.061 0.002 0.151 0.842 　 　 　 　

inn 0.134 0.118 0.104 0.182 0.175 0.862 　 　 　

use 0.127 0.324 0.325 0.424 0.419 0.477 0.889 　 　

ease 0.12 0.339 0.352 0.432 0.307 0.411 0.559 0.878 　

con 0.184 0.267 0.35 0.358 0.432 0.425 0.636 0.623 0.904

<표 6> 판별 타당석 분석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집중 타당성은 측정변수 내의 측정 항목 간의 상관

관계가 높아야 하지만, 판별 타당성은 측정 변수 간

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송지준, 2012).

판별 타당성 검증 기준은 측정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추출(AVE) 값이 개념 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R²)보다 크면, 변수들 사이에는 판별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1981).

<표 6>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측정 계수에서 도

출한 상관 행렬로 각 측정 변수의 평균 분산 추출

(AVE) 값이 다른 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므로 

모든 측정변수의 판별 타당성은 확보됨을 확인하였

다. 또한, 평균 분산 추출 값(AVE)이 각 변수의 상

관계수보다 크기 때문에 구성 변수 개념 간에 판별 

타당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4.5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및 경로분석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동일한 방식과 지표들

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

하였다. 절대 적합 지수 중 모형 전반의 적합도는 χ²(CMIN) 

p = 1233.839, χ²(CMIN)/df = 2.324, RMSEA = 

0.058, RMR = 0.034로 나타났고, 모형 설명력을 나

타내는 GFI = 0.84, AGFI = 0.81 PGFI = 0.708로 

임계치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증분 적합 지수는 NFI = 0.93, TLI = 0.953, CFI 

= 0.958로 나타나 임계치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간명 적합 지수는 PNFI = 0.83, PCFI = 0.855로 나

타나 모든 지푯값이 임계치 권고기준을 충족하였으

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수 간에 원인에서 결과로 되는 관계

를 설정하고, 이 경로들이 의미하는 각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이원석, 2021). 

이러한 경로분석은 회귀 분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

여 다수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맺는 변수들의 총 효과와 직접 효과, 매개효과 등을 

확인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이원석, 2021).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판단 기준은 C.R.이 ±1.96 

이상이고, 유의수준(p-value) 값이 통계적 이의 수

준(α) 0.05 미만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가설의 검

증을 위해 AMOS를 활용하여 <표 7>과 같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모형에 설정된 14개 연구 가설 중 

검증 결과 12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생성형 AI 특성의 신뢰성에서 인지된 유용성(H1: 

CR=-0.667, p=0.505)과 인지된 용이성(H2: CR= 

-0.377, p=0.706)은 유의 0.05 미만을 벗어나 기각

되었다. 즉, ChatGPT 서비스의 응답이 일관성이 

없으며, 명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검색되는 

내용이 무조건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상호작용성에서 인지된 유용성(H3: CR=5.263, 

p=0.000)과 인지된 용이성(H4: CR=0.537, p=0.000)

은 유의 수준은 0.05 미만이므로 채택되었다. 즉, 과제

를 진행할 때, 응답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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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C.R. P 결과

H1 신뢰성 → 인지된유용성 -0.013 0.019 -0.667 0.505 기각

H2 신뢰성 → 인지된용이성 -0.008 0.02 -0.377 0.706 기각

H3 상호작용성 → 인지된유용성 0.169 0.032 5.263 *** 채택

H4 상호작용성 → 인지된용이성 0.182 0.034 5.374 *** 채택

H5 검색성 → 인지된유용성 0.155 0.028 5.601 *** 채택

H6 검색성 → 인지된용이성 0.17 0.029 5.83 *** 채택

H7 유희성 → 인지된유용성 0.157 0.024 6.643 *** 채택

H8 유희성 → 인지된용이성 0.171 0.025 6.868 *** 채택

H9 자기효능감 → 인지된유용성 0.185 0.023 8.169 *** 채택

H10 자기효능감 → 인지된용이성 0.12 0.024 5.087 *** 채택

H11 개인혁신성 → 인지된유용성 0.209 0.024 8.54 *** 채택

H12 개인혁신성 → 인지된용이성 0.17 0.026 6.632 *** 채택

H13 인지된유용성 → 지속사용의도 0.479 0.051 9.451 *** 채택

H14 인지된용이성 → 지속사용의도 0.451 0.051 8.766 *** 채택

<표 7> 경로 분석 결과 

[그림 3] 경로분석 결과 및 연구 모형 

가치를 제공하고 의도에 맞게 진행은 되었으나 사용

자의 편의성에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검색성은 인지된 유용성(H5: CR = 5.601, p = 

0.000)과 인지된 용이성(H6: CR = 5.83, p = 0.000)은 

유의 수준은 0.05 미만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하였다. 즉, ChatGPT를 사용하면 검색 기능이 

빠르고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제

공하며 사용자에게 필요에 맞게 특화된 정보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유희성은 인지된 유용성(H7: CR = 6.443, p = 

0.000)과 인지된 용이성(H8: CR = 6.868, p = 0.000)

은 유의수준은 0.05 미만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하였다. 즉, ChatGPT를 사용하여 시간을 재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며 제공받은 답변이 흥미로움을 

나타낸다.

학습자 특성에서 자기 효능감은 인지된 유용성(H9: 

CR = 8.169, p = 0.000)은, 자기 효능감에 인지된 

용이성(H10: CR = 5,087, p = 0.000)은 유의 수준은 

0.05 미만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채택하였다. 

즉, ChatGPT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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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이 높아지거나 지식과 이해력이 향상되는 부분

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H11: CR = 8.54, p 

= 0.000)과 인지된 용이성(H12: CR = 6.632 p = 0.000)

은 다른 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델

의 적합성이 있다고 본다. 즉, ChatGPT를 사용하여 

기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창의성을 향상하거나 목표에 맞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에서 종속변수인 지속 

사용의도(H13: CR = 9.451, p = 0.000), 인지된 용이

성이 종속변수 지속 사용 의도(H14: CR = 8.766, p 

= 0.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델의 적합성이 

확인된다. 즉, ChatGPT 이용함으로써 사용이 편하

고 유용하기에 지속 사용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경로 분석과 모형을 수정하였다.

4.6 간접 효과 분석

독립변수인 신뢰성, 상호작용성, 검색성, 유희성, 

자기 효능감, 개인 혁신성이 종속변수인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접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esti
mates

S.E.
p-

value
하한 상한

Rel→ ease/use 
→ con

-0.01 0.025 0.515 -0.064 0.032

int→ ease/use 
→ con

0.163 0.027 0.001 0.125 0.229

sea→ ease/use 
→ con

0.151 0.028 0.001 0.136 0.244

joy→ ease/use 
→ con

0.152 0.027 0.001 0.173 0.28

eff→ ease/use 
→ con

0.143 0.027 0.001 0.169 0.272

inn→ ease/use 
→ con

0.177 0.026 0.001 0.202 0.307

<표 8> 매개변수 효과 분석결과 

<표 8>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성, 검

색성, 유희성, 자기 효능감, 개인 혁신성은 모두 유

의수준 (p-value) 0.05 미만으로 지속 사용 의도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ChatGPT는 상호작용성, 검색성, 개인 혁신성은 학

습 참여형 수업의 과제 수행 시 ChatGPT를 지속해

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신뢰성은 유의수준(p-value)이 각 0.515로 나타나 

기각되어 지속 사용 의도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5.1 결론 및 논의 

최근 ChatGPT를 통해 생성형 AI의 관심도가 높

아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

여형 학습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hatGPT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의 특성 중에서 신뢰성 부분

에서는 ChatGPT의 응답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명

확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해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생성형 AI의 문

제점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하지

만 나머지 상호작용성, 검색성, 유희성 부분에서는 

ChatGPT를 이용할 때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ChatGPT를 통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으며, 제공받은 답변에 흥미로

워하였다. 학습자 특성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개인 

혁신성 부분에서 생성형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

의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여지고, 지식과 이

해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hatGPT를 

사용하여 기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해

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참여형 학습을 진행하면서 신뢰

성 부문을 제외하고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며 지속해서 사용

하고 싶어 한다는 유의적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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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5.2.1 학술적 시사점

이러한 연구 결과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가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 능력을 향

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atGPT가 세계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

데 일부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심층적인 검토가 이

루어진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참여형 학습 등 이와 비슷한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후속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를 개발할 때도 사용

의 편리성과 유용함을 고려하여 참여형 학습에서 지

속 사용할 의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5.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성형 AI의 문제점이 신

뢰성에 있다는 것은 이번 연구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ChatGPT 3.5의 경우 2021년도까지의 자료에 의해

서 개발된 시스템인 것을 고려하여도 신뢰성이 참작

되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참여형 학습에서 ChatGPT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

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ChatGPT 기술은 

학습자마다 다양한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게 개별화

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 ChatGPT를 통해 학

습자들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과정을 끌어 

나갈 수 있었고, 학습자들 간의 협업과 토론을 촉진

하며,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수업을 하는 학

습자로서는 신뢰성만 확보된다고 가정하면 크게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hatGPT와 같

은 생성형 AI의 도입이 학습 동기 부여와 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참여형 학습을 계

획하는 시점부터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지를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설문 표본이 비 IT 관련 전공 분야가 

36%인 것에 비해 IT 관련 전공 분야가 64%로 상대

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ChatGPT를 사용하는 부문

에서 IT 관련 전공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과 

ChatGPT의 인기에 비해 사용 주기가 1주일에 1～

2회 사용자가 71%로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 이는 ChatGPT를 사용하

는 사용자가 IT 관련 전공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여 ChatGPT가 다른 분야보다 IT 관련 부문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참여형 학습을 진

행하면서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참여형 학습에서 생

성형 AI에 의한 학습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생성형 AI 활용을 고려한 참여형 학습을 진행하고 

이와 같은 연구를 다시 한다면 더 향상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ChatGPT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여형 

학습에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첫 번째, ChatGPT는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

지만, 긴 문장이나 복잡한 문맥에서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문맥에 따라 달라지

는 의미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ChatGPT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문장을 생성하므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허

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ChatGPT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

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한 응답에서도 편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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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번째, ChatGPT는 주어진 입력에 대한 출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에

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생각하고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ChatGPT에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되면 앞으로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ChatGPT의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교육 현장에서 ChatGPT를 활용

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

응 및 보완 방법을 고려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ChatGPT를 활용한 한계를 더욱 극복하고, 학습자

들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향상할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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